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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주권 FTA 협상대상 아니다!
제약협회, 제약산업 희생양 우려 성명 … 피해 국민이 감당 협박도

제약협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무역구제와 자동차 및 의약품 분야의 빅딜 가능성을 내비

친 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의약주권이 과연 무역구제로 얻을 국익과 맞바꿀 성질의 

것인가”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제약협회는 12월21일 <의약주권 FTA 협상의 거래대상 아니다>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1987년 물질특허

제도 조기도입 등 시장개방조치에서 첫번째 희생양이 됐던 제약산업이 한-미 FTA 협상에서도 무역구제를 받

기 위한 포기카드로 전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냈다.

제약협회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켜 한국 의약품 시장에서 항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국내 제약산업의 황폐화는 물론 의약품 주권마저 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FTA 협상에 나서고 있는 미국은 유독 의약품 분야에서만 국제기준을 넘어서는 협상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며 “미국의 특허연장 등 지적재산권 강화 요구를 들어주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시

장진입이 어려워지고 제네릭 의약품이 줄어들수록 전체 약값은 오히려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다국적 제약기업에 제네릭 의약품 생산기반을 모두 내준 상황에서 비싼 약제비를 치르고 있는 가까

운 이웃 타이완처럼 우리나라도 의약품 수입국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제약협회는 “FTA 협상이 우리 경제에 불리하거나 이득이 없다면 중단하거나 협상의 틀을 바꾸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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